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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분을가라앉히며…

국내화학산업은 2010년어떠한성과를올렸을까?

석유화학은 예상밖의횡재를만나콧노래를불렀을 것이고, 정밀화학은 죽을 상인상이펴지지 않았을것이며,

플래스틱은죽는소리를치면서도챙길것은다챙겼을것이다.

또 석유정제는 정제마진이 약화됐다고는 하나 국제유가 강세의 덕을 톡톡히 보았을 것이고, 신·재생에너지는

태양광관련사업이장밋빛청사진을꿈꾼반면바이오에너지는콧노래도부르지못한채사그라지는신세를면

치못하고있다.

제약을비롯한바이오부문역시물장사수준을벗어나고는있으나여전히리베이트장사에서벗어나지못하고

있고, 생활용품 또한세제의친환경화가진행되고한방을필두로고가화장품이활개를치고있으나원료나중

간체를수입에의존하는절름발이신세를면치못하고있다.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석유화학은 국제가격이 고공행진을 계속하면서 성과잔치에 날아갈 기분이고, 플래스틱

은 군소기업이 생존을 위협받고 있는 상태에서 중견기업들은 석유화학제품 고공행진에 편승해 짭짤한 수익을

올렸을 것이며, 정밀화학은 일부를 제외하고는 죽지 못해 살아가는 비참한 신세타령으로 끝이 없고, 신에너지

는미래를꿈꾸면서도왠지찜찜한나날을보내고있을것이다.

국내 화학산업 환경이 흔히들 말하는 <상생>과는 거리가 먼 <너 죽고 나 살기>에 너무나 익숙해졌기 때문으로

경쟁하면서도협조하는 <공생의틀>을기대하기는어려운상태이다.

석유화학기업들이 국제가격이 고공행진을 지속하면서 엄청난 수익을 올리면서도 다운스트림인 플래스틱이나

정밀화학과공생하지못하는것도 <상생>을 통해경쟁하고발전하는역사를가지지못한데서연유하지않나생

각된다.

국내에서도 플래스틱이나 정밀화학이 부흥해 콧노래를 부른 적이 있으나 몇몇을 제외하고는 기억속에서 사라

지는것을보면 <상생>을모르고 <미래의성장비전>도없이돈벌이에급급했기때문이아닌가생각된다.

선진화학기업들도경쟁체제속에서성장하고있으나 <미래의청사진>을 공유할수있었던곳은아직도살아남

아메이저로군림하고있는반면미래를잘못그리거나판단을잘못한곳은역사속의한점으로기억될뿐사라

지고없는것이현실이다.

오늘에 만족하기 보다는 비전을 설계하고 실행하는 미래형 화학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

지생각해볼수있는절호의시점이지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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